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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동기상관측기를 이용한 
부산항(제5부두)의 기상관측

김태희1*․양정현2․정성권2․박원우2․남재철1

(기상연구소1․부산지방기상청 해양기상과2)

  바다에 있어서 기상 현상은 선박의 안전항해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은 감안하여 선박에서는 풍향․풍속계, 온․습도계등 기상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관측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바다에서의 풍속은 선박의 안전 항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이러한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풍향․풍속 등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있다. 선박에서는 정박이나 항해 중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관측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는 것을 항해사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해사들이 직접 관측하고 수기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 항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으며, 또한 관측기기의 노후화와 관측자의 오차에 의해 많은 오차를 내재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선박용 AWS를 기상관측선 “기상2000호”에 탑재하여 정박 및 항해 

중 해양기상 관측을 시도하고 있다. 기상관측선 “기상2000호”는 부산항(제5부두 또는 관

용선부두)를 선적항으로 하고 있다. 부산 제5부두에는 부산항 관내의 모든 관용선(해양수

산부 소속, 부산시청 소속 등)이 선적항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 내에서의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부산항 제5부두의 기상은 앞바다

와 다른 특성을 나타나고, 지상의 기상현상과도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항 내에 대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박용 AWS를 이용하여 겨울철 부산항 제5부두 내에서의 기상 

관측 결과를 분석하고 인근 지상의 기상 현상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제5부두)내의 

기상 관측은 선박용 AWS에 의해 관측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지상관측은 기상청의 

AWS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